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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창문, 출입문 등 개구부의 상태에 따른 화재

형상을 분석하고 건물 상층부 연소확대·연기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 전술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0일 은평구 갈현동 소재의 재개발지역에서 ‘실물’ 주택화재 재현실험

을 진행하였다.

□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물 주택 화재재현실험에서 화재발생 후 주

택의 방 창문 → 거실 창문 → 현관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불

꽃과 연기의 이동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부 온도변화를 열

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계측하였다.

□ 주택 화재재현실험 결과, 각 단계에서 개방된 방향을 따라 불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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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기 상태에 따른 화재분석 및 진압전술 마련을 위한 실물 주택화재 재현실험 실시

- 지난 3월20일은평구갈현동재개발지역에서실물주택화재재현실험실시

- 주택 화재 시 개방된 창문, 출입문을 통해 상층부로 연소확대 확인

- 실물주택화재재현실험등화재진압대책및화재원인규명을위해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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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진행하며 실내 최고 온도 장소도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화재진압을 위한 새로운 방수기법의 개구부 적용 실험을 통하

여 실제 화재 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가 난 건물 내부의

불꽃과 연기의 흐름에 따른 맞춤형 진압 작전을 전개하여 화재장소

의 인명구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화재진압장비의 위치 선정에 따른 인명구조 방법과 훈련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 특히 화재가 최고조에 도달한 경우에는 화재초기에 나타난 연소형

상이 지워지면서 최초발화부와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난

해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

한 발화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화재효과에 따른 연소형상 이외에도

개구부 상태, 진압 방향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포괄적 사

고 및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 실물화재 재현실험이 진행된 장소에서는 서울소방 25개

소방서의 현직 화재조사관들을 대상으로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판

정 경연대회가 함께 실시되었다.

○ 용산소방서 이선규, 김지수 화재조사관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제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분야) 서울소방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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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주택 실물화재 재현

실험 분석 결과는 화재원인 규명과 인명구조 진압 전술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보

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주택화재실험 사진


